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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스타 교회 정명심

2010.1.20 철야기도중 예수님 뜻에 맞게 기도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주일말씀을 읽어보는 중 감동이 되어 초신자에 

대해 기도하던 중 받은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나 예수니라. 초신자들 내가 사랑해서 택했고 사랑해서 불렀노라. 그러니 너희는 나의 노고를 알고 그

들을 귀히 대해주고 그들을 통해 나의 정성과 나의 노고와 노력, 수고를 깨달아라. 그들은 나다. 또다른 나다. 그들은 

나의 살덩이요. 나의 피덩이다. 내가 그들을 목숨주고 샀노라. 바로 알고 대하라. 섭리에 바로 적응할 수 있도록 잘 전

초해야한다. 우선은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해주고 나를 전하라. 나를 소개할 때는 거부감 들지 않게 자연스럽게 

나의 노정을 이야기식으로 해주어라. 

“예수님은 너와 별반 다르지 않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 한계를 뛰어넘고 고통을 이기셨어. 예수님의 정신을 받으면 너

도 어떤 환경의 고통, 삶의 고통, 여러 인생의 고통에서 뛰어넘을 수 있을거야. 예수님은 항상 너의 곁에 있고 전지전능

한 영의 몸으로 너를 항시 지키고 있단다. 예수님은 너의 모든 고통을 알고 있으며 매우 안타깝게 바라보고 계셔. 누구

보다 너를 사랑하며 한시도 떠나지 않고 너의 등불이 되어 지키고 계신단다. 예수님은 그러나 만왕의 왕 만주의 주되신 

하나님의 영적 아들이셔.”

이와 같이 나를 너무 높이지도, 너무 낮추지도 말라. 나를 소개한 후에는 너희 선생과 이 섭리역사 무구한 사연들을 이

야기해줘라. 절대적인 신앙의 뿌리들을 심어줘라. 너희 하기 달렸다. 너희는 나를 증거하는 사절단이라 생각하고 언제 

어디서나 나를 증거하라. 그런 자가 되어 살아라. 나의 한을 풀어다오. 초신자들 내 몸처럼 아끼고 조심히 다뤄줘라. 깨

지기 쉽다. 금가기 쉽다. 사탄 마귀 잡것들, 뺏어가지 못하게 굳건한 믿음에 서서 기도하라. 기도는 방어막이다. 미리 예

방하고 방지하자. 이렇게 신앙 넣어주면 예배는 저절로다. 걱정마라 한걸음 한걸음 밟아나가자. 생명의 근원은 나니까 

나에게 나아오게 만들라 나에게 패스하라. 함께 관리하자. 나와 해야 쉽다. 너희 혼자 하려니까 어렵지. 나의 뜻 너의 

뜻 하나되어 하자. 너희를 사랑해서 이 섭리로 부른 그날을 기억하며 너희도 나의 양들 잘 대해다오. 나의 손길로, 나의 

마음 길로 너희를 믿는다. 힘내라. 사랑한다. 너희 신랑 나 예수가. 


